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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리따움 가맹점주들,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정책제안 …

“생존권 보장, 공정거래 질서확립 시급”

오늘(5/29)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

 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

즘위원회 산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(위원장 민병덕)에 정책을 제안하고, 가맹점주 

생존권을 보장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.

  정책제안식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. 이번 정책제

안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가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

는 방식이다.

  이날 행사에는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이관구·김익수 공동회장, 임승혁 고문, 정

영숙·김현권 부회장, 정연선·문윤기 사무처장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.

  협의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총 5가지로 ▲가맹점주 단체 등록 및 협상권 제

도화 ▲광고·판촉비 본부 분담 의무화 ▲온라인영업 지역 명시 및 보호 ▲가맹사업 

철수 시 점주 보호 장치 마련 ▲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이다.

  민병덕 위원장은 “작년에 을지로위원회에서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와 본사 상생

협약을 중재한 바 있다.”며 “오늘 다섯 가지 제안은 본사에게 ‘합의했으면 지켜 달

라, 일한 만큼은 받게 해 달라, 영업할 구역은 지켜 달라, 갑자기 철수하면 살 길은 

열어 달라, 불공정엔 책임지게 해 달라’는 가맹점주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

말”이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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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어 “본사는 점주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현장의 고통은 숫자로만 계산되고 

있다.”며 “가맹점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,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

는 협상권 등 기반이 필요하다.”고 덧붙였다.

  뿐만 아니라 “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제도적·입

법적 역할을 고민하겠다.”며 “작년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본사와의 상생협약 이행 

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, 반드시 잘 지켜지도록 도울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 이관구 공동회장은 “아리따움 가맹점주들은 올리브영 등 멀티숍에 대해 대리점 보

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차별받는다.”며 “고객정보를 빼돌려 온라인판매에 이용하

고, 가맹점 전용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등 본사 횡포로 생존위기에 몰려 있다.”

고 말했다. 또한 “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니라, 제도적 장치를 통한

실효성 있는 권리보장”이라고 강조했다.

 

  이외에도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“이번 정책제안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고, 본사와

의 교섭에서도 강력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.”고 목소리를 모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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